
건강보조식품 DHA 새바람
동원 생산돌입, 미원 추진 … 총수요 8 0 ~ 1 0 0톤 달할 듯

D H A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식품공전에 등제되고 기억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수요가

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원산업, 미원 등이 대규모 생산을 추진 중에 있다.

동원산업은 5월초부터 DHA 오일 대량생산에 성공, 연간 6 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

및 판매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미원은 정확한 생산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9 4년말에 대규모 생산에 돌입, 95년 상반기에 판매

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국내 수요 규모와 시장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이 대기업들의 생산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D H A시장을 놓고 수입품과 독점생산기업인 고

려합섬을 비롯한 동원산업, 미원의 4파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.

현재 고려합섬, 동원산업 등 국내 생산되고 있는 D H A는 참치·정어리 등 등푸른생선에서 추출한

안구나 어유를 이용해서 제조하며, 미원은 미세조류 배양을 통한 생산방식을 추진하고 있다.

9 3년 D H A의 국내 수요는 5 0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려합섬과 일본의 대양어업, 하리마화성, 일본수

산, 일본유지 등이 공급하고 있다.

가격은 고려합섬의 경우 DHA 27%, EPA 12% 제품이 K G당 8 ~ 9만원이며, 수입품이 평균 6 ~ 8만

원, 동원산업은 5만원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DHA 이용 현황을 보면 식품분야에서 참치캔 제조용으로 동원산업 등 4개사, 유가공용으로 매일유

업, 남양유업 등 3개사, 기타 햄·어육 등 첨가용으로 한국냉장 등 4개사가 사용하고 있다.

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는 태웅식품, 세모, 풀무원, 광동제약, 태평양 등에서 D H A캡슐을 생산하거나

생산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D H A시장은 알로에, 스쿠알렌에 이어 건강보조식품에서 큰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

근 건강식품 방문판매 규제와 경기 둔화, 건강식품기업들의 영세성 등으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장

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은 건강식품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생산으로 인한 공급확대와 가격저

하, DHA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에 힘입어 9 4년에는 8 0 ~ 1 0 0톤의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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